
브랜드  의인화  숙제

다이소가 사람이라면?
퍼스널 브랜드 7가지 요소로 분석 · Wonny (양희원)

다이소는 어떤 사람?

기본 프로필

한국나이 36세 남성 (1991년생). 서울 출신이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든 살고 있는 사람.

"저 사실 일본에서 태어났어요" — 일본 다이소의 DNA를 가지고 한국에서 자란 캐릭터.

연결 포인트: 내가 도쿄에서 만난 다이소 → "나 원래 여기 출신이야"라고 말할 수 있는 설정

7가지 요소

01

나는 누구의 어떤 문제를 돕는가

부모의 육아 해결사 — 장난감의 신

"오늘 애가 뭐 갖고 놀까 고민이야? 형한테 와."

겉보기엔 동네 형. 근데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다른 존재가 된다.

"어른들은 천 원이라고 봐. 근데 애들한테는 마법이거든."

내 경험: 도쿄에서 아들 장난감을 잔뜩 사던 그 순간 — 그게 이 캐릭터의 존재 이유

02

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

아이와 부모, 둘 다 웃게 만든 사람

아이가 "이거 사줘!"라고 할 때, 부모가 가격표 보고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것.

그게 다이소가 원하는 장면이야. 아이 눈은 반짝이고, 부모 얼굴엔 미소가 있고.

"비싼 장난감만 좋은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— 아이들이 제일 잘 알아."

연결: 도쿄 호텔에서 매일 온다던 할머니처럼, 아내를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었던 나 — 아이·부모 둘 다 웃는 장면이 목표

03

나는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인가

아이 눈높이로 세상을 보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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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른은 매장 들어서면 가격표부터 봐. 근데 5살은 달라 — 색깔 보고, 모양 보고, 만져보고 싶어서 손을 뻗어.

다이소는 항상 그 눈높이에서 물건을 골라. "이거 애가 좋아할까?"가 먼저고, 가격은 나중이야.

"어른의 기준으로 만들면 어른만 써. 나는 애들 기준으로 생각해."

연결: 도쿄에서 천 원짜리 장난감에 눈 반짝이던 아들 — 내가 본업보다 육아에 더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

04

사람들은 나를 통해 어떤 가치를 얻는가

생각보다 잘 놀아주는 부모가 되는 기쁨

천 원짜리 몇 개 들고 집에 갔는데, 아이가 그날 하루 종일 웃어.

크게 돈 쓴 것도 아닌데 — 오늘 나 꽤 좋은 부모였다는 기분.

다이소가 주는 건 물건이 아니야. "오늘 하루 잘 해냈다"는 부모의 뿌듯함이야.

연결: 도쿄 다이소에서 장난감 잔뜩 사면서 "이게 너무 재밌었다"고 한 나 — 그게 바로 이 가치를 몸으로 경험한 것

05 ★

나는 어떤 태도와 말투로 소통하는가

아이한테는 친구, 부모한테는 동네 형

애들한테는 "이거 완전 재밌어, 한번 봐봐!" — 같이 신나는 친구.

부모한테는 "형이 다 있어, 걱정 마. 지갑도 안 아파." — 믿음직한 동네 형.

절대 거만하지 않고, 절대 있어 보이려 하지 않아. 상황마다 말투는 달라도 — 온도는 항상 같아.

연결: 내가 아들한테 진심인 아빠이자 가족에게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— 다이소의 두 가지 말투와 같은 결

06

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어떤 여정을 지냈는가

일본서 배워, 한국 육아 시장을 바꾸는 중

일본 100엔샵의 철학을 들고 한국에 왔어. IMF로 다들 힘들 때 오히려 더 빛났던 사람.

"싸게 팔면 안 된다"는 편견을 30년 넘게 깨오고 있어. 아직 끝나지 않았고, 갈 길이 많이 남았어.

"처음엔 아무도 안 믿었어. 근데 지금은 전국 1,500개 매장이 증거야."

연결: 도쿄에서 육아용품에 꽂혀 "이걸 한국에 가져다 팔고 싶다"고 생각한 나 — 다이소가 걸어온 그 여정의 시작점에 지

금 서 있는 것

07

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일관되게 표현하는가

도쿄에서도, 용산에서도 — 다이소는 다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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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동이든 시골 읍내든, 도쿄든 서울이든 — 매장 들어서는 순간 느낌이 똑같아.

진열 방식, 가격, 분위기. 꾸민 게 없어서 오히려 어디서나 알아볼 수 있는 사람.

"해외에서 다이소 간판 보면 괜히 반가운 이유가 있어. 나는 항상 나니까."

연결: 도쿄 다이소에서 한국이랑 똑같은 느낌을 받은 나 — 그 일관성이 브랜드의 힘이고, 육아사업을 해도 지켜야 할 것

발표 구성 제안

이렇게 스토리텔링해보세요

오프닝 — 경험으로 시작:

"도쿄 다이소에서 5살 아들이 천 원짜리 장난감을 들고 눈이 반짝였어요.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

어요."

본론 — 7가지 요소로 다이소라는 사람 소개:

01 부모의 육아 해결사 → 02 아이·부모 둘 다 웃게 만든 사람 → 03 아이 눈높이의 관점 → 04 잘 놀아주는

부모가 되는 기쁨 → 05 아이한테 친구, 부모한테 동네 형 → 06 일본서 배워 한국 육아 시장 바꾸는 중 → 07

도쿄서도 용산서도 다이소는 다이소

클로징 — 반전 + 결심:

"어른들한테는 천 원짜리 잡화점이에요. 근데 아이들한테는 — 장난감의 신이에요."

"저도 다이소처럼 되고 싶어요. 화려하지 않아도, 아이와 부모가 동시에 웃는 순간을 만드는 사람."

이번 기수 결심: ESG 본업보다 육아·가족에 더 진심이라는 걸 도쿄에서 깨달았어요. 다이소가 일본서 배워 한국 시장을

바꿨듯 — 저도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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